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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예방 대책 동향 및 시사점

디지털서비스안전관리실 신현철 선임연구원

hcshin@kici.re.kr

Ⅰ. 개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너지 활용을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확대에 따라 에너지 저장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기술의 발전 

및 시장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이차전지 

핵심 소재(양극대, 음극재, 전해핵, 분리막)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70조원 

규모에서 2025년 121조원으로 증가, 2030년까지 192조원 규모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 대비 2035년 약 1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ESS 및 배터리 소재 시장 전망

<리튬이온배터리 전해액 시장 현황 및 전망> <글로벌 ESS 시장 전망>

자료: SNE Research(2024), LIB 전해액 시장 현황 및 전망, 

머니투데이(2021),“5년뒤 120조 규모...글로벌 ESS배터리, 이유있는 폭풍성장”, 

스탠다드에너지 재인용

[Issue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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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원, 은행, 발전소, 데이터센터, 통신시설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한 환경에서 ESS는 필수적인 시설이며, 2050 탄소중립 글로벌 패러

다임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ESS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Ⅱ. ESS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동향

정부는 2021년 이차전지 기술 개발, 생태계 조성, 수요 창출 등을 포함

하여‘2030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2] 2030 이차전지 산업(K-Battery) 발전 추진전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1), 2030 이차전지 산업(K-Battery)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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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략으로는 ①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리튬이온배터리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②공급망 구축(해외 원재료 확보, 국내 재활용 소재 생산

능력 강화)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인프라·인력양성 등 

지원 확대, ③공공·민간 수요시장 창출을 통한 이차전지 시장 확대가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수요시장 확대에 따라 세액공제, 보조금 확대 등 ESS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표 1> 해외 주요국 ESS 지원 정책 및 주요 사업 현황

구분 ESS 지원 정책 ESS 주요 사업

미국

- IRA를 통한 친환경 산업 관련 제조

역량 제고

 ※ 세액공제 혜택 대상 : 태양광, 풍력, 

 배터리, 2차전지 등 핵심 광물

- Moss Landing ESS프로젝트(‘20년~)

 ※ 발전소 폐쇄 부지에 ESS 시설 건설

독일

- 재생에너지법

 ※ 에너지저장장치 기술혁신 지원, 보조금 

확대 등

- 가정용 및 재생에너지 연계 ESS 

보조금 지급

- Fraunhofer ICT 社 VRFB(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영국

- LODES Competition

 ※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위해 ESS 기술 

기금 지원

- (NG ESO) Pathfinder 프로젝트

 ※ Electricity Ten Year Statement의 전력

계통 문제 해결 중점

중국

- 14차 5개년 신형 에너지 저장 발전 

실시방안(‘22.3)

 ※ 대규모 상업화 요건 마련(~’25년)

 전면 시장화 목표 제시(~‘30년)

 ※ ESS 성능 향상을 통해 시스템 원가 

30% 저감 계획

- ESS 프로젝트

 ※ VRFB : Rongky Power 社에서 다수의 

100MW급 프로젝트 수행중

 ※ CAES : 산둥 社 350MW/1.4Gh 착공

(~‘22.9)

호주

- Powering Australia(~‘30년)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2%로 상향

- Rewiring the Nation Corporation(~‘30년)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3%로 상향 조정

- (NWA) MurrayLink 2.0 프로젝트

 ※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에 180MW/720MWh 

용량의 ESS설치

 ※ 200MW의 직류송전 용량을 최대

270MW까지 추가로 제공

자료: 주성관(2023), 국내 ESS 산업 발전방향, 재구성



 4 / KICI Report ·····················································································································································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가 논의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은 2022년 8월 전기차용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포함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발효시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이 크게 작용하여 이차전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ESS 규제기관, 관리기관, 

배터리 제조사, 화재 대응 인력 등 관계기관의 재난관리체계 또한 강화

되어야 한다.

Ⅲ. ESS 화재 및 폭발 위험성 및 대책 동향

리튬이온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고효율, 소형화를 통한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으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발생 시 열폭주로 

인해 진화가 어렵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박상희(2023)에 

따르면 국내 ESS 화재는 최근 6년 총 40건 발생했으며, 연이은 배터리 화재로 

인해 정부에서는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강화 등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 국내 ESS 배터리 화재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화재 건수 1건 16건 11건 2건 2건 8건 13건 53건

자료: 박상희(2023),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육성 방안 재구성

중앙일보(2024), 태양광·풍력 에너지저장장치 화재 다시 늘었다. 2년 만에 6배



············································································································ ESS 화재 예방 대책 동향 및 시사점 / 5

미국화재보험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중점 위험 요인으로 ①열에너지가 제어되지 않고 

빠르게 방출되는 열폭주(Terminal Runaway), ②ESS 내부의 잔여 에너지로 

인한 일정 기간(몇 시간 또는 며칠) 이후 재점화(Strended Energy), ③열 폭주시 

ESS 전해질 누출로 인한 유독성 및 가연성 기체 발생(Toxic and Flammable 

Gas), ④셀 케비넷 등 수계소화약제 접근차단으로 인한 화재 대응시간 

지연(Deep Seated Fires) 등을 도출하였다. 특히, NFPA(2020)에서는 화재가 

열폭주 및 폭발로 연계되는 ESS 설비의 특성상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표 3> ESS 설비 화재 시 폭발 발생 방지를 위한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

관련
기준

NFPA 855 2020 edition
‘고정형 ESS 설비 스탠다드’

IFC 2018 Section 1206
‘ESS 시스템’

NFSC 607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배출
설비

4.12.1 ESS 설비는 NFPA 69에 
따른 폭발방지시스템이나 
NFPA 68에 따른 폭연방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1206.2.11.3 ESS 실에는 국제
기계코드에 따라 다음 각호 중 
하나에 맞게 배출설비를 설치
해야 한다.
1. 연소상한계의 25%를 유지

하도록 설계
2. 바닥면적 당 최소 0.00508

㎥/s로 배출

제9조(배출설비) 배출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배충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배출할 것.
2. 바닥면적 1㎥ 당 18㎥ 

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것.
3.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할 것.

방화
구획

Table 4.4.2 옥내형 ESS 설치
[비전용 ESS 건축물]
(b) ESS실은 다른 부분과 

2시간 방화구획해야 한다.

1206.2.8.2 구획. ESS 배터리를 
보관하는 공간은 509.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화구획 돼야 
한다.
Group B,F,M,S and U : 

1시간 방화구획
Group A,E,I and R : 

2시간 방화구획

제11조(방화구획)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천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와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는 방화구획
하지 않을 수 있다.

설치
위치

4.3.9 높이. ESS는 관할 
소방관서의 사다리차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1206.2.8.1 위치. ESS는 지상 
75ft(22m), 지하 30ft(9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제10조(설치장소) 전기저장장치는 
관할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상 22m, 
지하 9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자료: 김흥환(2022), 미국 APS ESS 화재ㆍ폭발 사고로 알아보는 ESS 화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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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9년 아리조나주에 위치한 APS 社 ESS 배터리실 화재 발생을 

계기로 ESS 화재를 화학·생물·방사능·폭발물·대량 살상무기와 동등한 

특수재난사고(Hazard Incidence)로 분류하고, ESS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

(NFPA 855)을 규정했으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UL9540A 시험1)에 따른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ESS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2019년 DNV GL은 오프가스 조기탐지를 통한 화재 예방, ESS 폭발 범위와 

압력을 줄이기 위한 방폭 배기 등 ESS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미국·유럽 등 

16개 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화재·폭발 예방 및 대응 보고서(리튬이온배터리 

폭발 위험 및 화재진압에 대한 기술적 참고보고서2))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시 배출가스 함량과 폭발 위험을 정량화하여 면적별 

배출 가스량에 대한 환기율(Air Change per Hour, ACH)을 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검증 과정을 거쳐 정책 수립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소화 약제별(스프링클러, Hi-Fog 고압분사, NOVEC 1230 청정소화약제, 

직분사 소화설비) 화재진압 성능 실험, 가스부피 비율에 따른 폭발 압력 계산 등 

ESS 관련 주요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여 설계 단계부터 화재·폭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다.

<표 4> 발생된 가스량 당 필요한 환기율(ACH) 

배터리 크기(Ah)
총 가스 방출(I)

60
120

250
500

500
1000

1000
2000

2000
4000

4000
8000

작은방에 필요한 환기율 15㎥(ACH)
큰방에 필요한 환기율 15㎥(ACH)

N/A
0

N/A
10

68
22

85
42

95
48

NA(>100)
NA(>100)

 * 가스 생산량은 1/Ah 당 2, 설계압력은 0.5barg.로 가정

자료: DVN GL(2019), Technical Reference for Li-ion Battery Explosion Risk and 

Fire Suppression 재구성

1) 글로벌 안전인증회사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ESS 열폭주 화재 전이에 대한 

안정성 시험 방법 표준

2) DNV GL(2009), Technical Reference for Li-ion Battery Explosion Risk and Fire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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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화재진압 시스템(소화설비)의 성능 매트릭스 

1차 목표 2차 목표 억제 유형

불꽃
진화

장기간
열흡수

단기간
열흡수

가스온도
감소

내부가스
흡수

배기장치
동시사용
가능여부

진화방법

스프링클러 O 침수

Hi-Fog O 침수

NOVEC1230 X 침수

FIFI4Marine O 직접분사

Direct Water 
Infection O 직접분사

 높은 성능,  중간 성능,  낮은 성능, 매우 낮은 성능 또는 효과 없음

자료: DVN GL(2019), Technical Reference for Li-ion Battery Explosion Risk and 

Fire Suppression 재구성

테슬라(Tesla)는 산업용 리튬이온배터리 비상대응지침3)을 수립, 홈페

이지 내 게재하여 테슬라 제품 및 리튬이온배터리 사고에 대한 대응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비상대응지침에는 대응인원(소방관)과 관할 당국(AJH, 

Authorities having jurisdiction), 현장 근무자 간 협업을 통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폭발 대응 방법 및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의 지침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폭발에 의한 재난 발생 시 리튬이온배터리의 전해질인 육불화

인산리튬(Lithium Hexafluorophosphate, LiPF6) 누출로 인한 불화수소

(Hydrogen Fluoride, HF) 발생에 따른 화학적 화상과 배출가스 흡입으로 

인한 피부·호흡기 손상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3) Tesla(2022), Industrial Lithium-Ion Battery Emergency Respons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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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테슬라 리튬이온배터리 비상대응지침

자료: Tesla(2022), Industrial Lithium-Ion Battery Emergency Response Guide

Ⅳ. 국내 ESS 화재 대책 및 한계점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는‘ESS 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①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자체소화설비와 배기시설 설치 추진,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를 통한 화재 예방, ②배터리실 구조적 안정성 확보, 사용 후 

배터리·신기술 배터리 등 다양한 ESS 안전기준 규정, ③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ESS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 추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한국

전기설비규정’일부개정을 통해 ESS 보호장치 및 배터리(리튬계·나트륨계·

납계·니켈계·바나듐계)에 대한 열폭주 및 폭발 방지와 보호대책 의무화(511, 512),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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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전기설비규정 주요 개정사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호, 811호 

「한국전기설비규정」

□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마련(245, 245.1 ~ 245.3)
 ㅇ 이차전지를 사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제표준 부합 및 현행 

전기저장장치의 안전기준(511, 512)을 준용하고, 옥내의 경우 설치 용량 확대 및 
이격거리 기준 완화

 ㅇ 다만, 일부 규정은 개정중인 전기저장장치 안전기준(안)을 인용하고 있고 업계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조항의 시행시기 조정

□ ESS 이차전지 충전율 제한을 보증수명으로 변경 (안 512.1.2)
 ㅇ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여 충전율 제한 → 보증수명*으로 변경
   * 보증수명(EOL : End of Life) : 이차전지 제조사가 ESS사업자에게 경화･열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ESS 설비의 보증기간까지의 이차전지 용량
□ IT 접지계통의 절연저항 등에 대한 기준 개선 (안 511.2.7의 6호)
 ㅇ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 및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
□ 이차전지실 內 배기시설 설치 의무화 (안 512.1.3의 1호)
 ㅇ 리튬전지를 이용한 ESS는 이차전지 파열 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 설치토록 안전기준 개선
□ 제조사 자체 소화설비 설치 및 설비별 오결선 방지 기준 마련 (안 511.1.2의 4호, 

512.1.3의 3호)
 ㅇ 전기저장장치에는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룹별 명판을 부착 

및 설비별 오결선을 방지하도록 개선
□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구조 격벽 설치 의무화 (안 512.1.5의 “사”)
 ㅇ 이차전지 5 MWh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을 설치 의무화
□ 옥외 ESS 설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안 512.1.5의 “다”(5))
 ㅇ ESS 설치 높이(지표면에서 30 cm 이상) 및 침수사고 현장조사 결과를 안전기준에 

반영(염전 또는 간척지는 지표면에서 60 cm 이상)
□ ESS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기준 개선 (안 511.2.7의 8호, 512.1.4의 2, 3, 4호, 

512.2, 512.3.2)
 ㅇ 비상정지시간(5초 이내), 가연성·인화성가스 모니터링, 이차전지실 CCTV 설치 및 

보관(시간동기화, 7일), 전력관리시스템 시설 등을 규정
□ 이차전지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 (안 512)
 ㅇ 열폭주 위험이 적은 바나듐계 이차전지와 흐름전지는 그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신설(전해질 유출방지, 내부식성, 환기 등)
□ 사용후 이차전지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안 511.2.5)
 ㅇ 초기용량, 잔존용량 등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로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
□ 이동형 ESS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신설 (안 513.1)
 ㅇ 국제규정(IFC, NFPA855)을 준용하여 운송․보관 등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같은 장소 사용기간(30일 이내), 설치장소(옥내 금지), 이격거리(위험물 3m 이상, 울타리 

1.5m 이상), 진동 계측 등 안전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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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발표를 

통해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실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BMS 개선, 오프가스 감지, 열화상 탐지 등 리튬

이온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통한 재난예방, ②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배터리실 분리격실, 이격거리 확보, 전력선 포설 금지 등 리튬이온배터리 

화재확산 방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및 

데이터센터의 ESS 화재예방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센터는 주요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재난관리 의무를 부여하고,「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여 대규모 특수복합재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7> 방발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지정
기준 설정(제23조제3항 신설)

-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 추가(제23조의3제1항제4호 신설)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의 판단 고려사유
(별표 1 제2호가목)

- 보호조치 의무가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의 범위(제37조제1항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보고 절차 
및 방법(제40조 신설)

-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
의무(제41조 신설)

자료: 법제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폭발에 대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책 수립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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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비하기 위한 ESS 설치기준은 정책간 상충하는 부분이 발견된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실 내 급속배기장치 설치를 요구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화약제 분출 시 배기

장치가 닫혀 방화구획을 밀폐할 수 있도록 조치4)해야 함에 따라, 관리 

주체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급속배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

기준 부재로 인해 관리 주체는‘한국전기설비규정’규정에 따라 조치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SS 관리기관이 적정한 수준으로 재난 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 간 법률 및 관리

지침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규제 간 상반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Ⅴ. 시사점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국가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자이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SS 필요성은 확대되고 설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ESS 운용을 위한 설치기준이 없는 상태로 운용되어온 기축 

시설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 해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현재 리튬

이온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화설비 확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실효성 있는 ESS 화재·폭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관 부처 및 관리 주체 간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4) 바닥면적 3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

설비의 경우 소화약제의 누출에 따른 화재진압 실패를 우려하여 방화구획을 밀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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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재난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재난 

발생 시 유관 부처의 참여를 통한 통합적인 대응·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이전 정책 수립 시 부처 및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복합적인 재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간 활발한 협의를 통해 배터리 관리 주체가 재난을 예방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ESS 설치 및 유지·보수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

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ESS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ESS 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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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현황 및 시사점

- 2014년~2023년 분석을 중심으로 -

산업정책실 김민주 선임연구원

min@kici.re.kr

Ⅰ. 개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1)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통신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은 높은 ICT 기술 수준과 보급률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2)로 평가 받으며,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주력 산업으로 

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또한 성장을 같이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의 포화, 기술력 수출 등에 따라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은 전체 실적 대비 1.6%에 

불과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성장과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원

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해외진출 시 애로

사항으로 전문 인력 부족, 현지 국가의 법, 규제 등 진입 장벽, 필요 

자금 조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3)

1)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 확장 지속, 클라우드·VR/AR 

등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유망산업 부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 이후 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21.10.5.)

2)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 비율 1위(2022),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2022), ICT 인프라 

1위(2022), 모바일 인터넷 접속가능 가구 비율 1위(2021), kotra, 세계 최고 디지털 인프라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103/web.do)

3)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2023년 정보통신공사업 해외 실태조사 연구, 2024.1.

[Issue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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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K-Network 2030 전략’4),‘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5), 등을 발표하며 정보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K-Network 2030 전략’에서는 ICT 수요가 증가하는 유명

지역(동남아·중동 등)에 민·관 합동「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신시장 진출 본격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분야로서 역할을 해 온 디지털을 중심으로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정보통신공사업계도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된다.

연구원에서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해외진출 실적(ˈ14년~ˈ23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현황6)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만, 제시한 결과는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을 저해

하거나 문제점으로 확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판단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연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4) 네트워크 고도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혁신 및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K-Network 2030전략’, 2023.2.20).

5) 수출 체계(패러다임)에 대응한 수출 유명 품목 육성,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등을 제시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2023.6.5).

6)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관련 데이터는‘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제공받아 연구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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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현황

1. 일반 현황

가. 매출액

최근 10년간(ˈ14년~ˈ23년)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매출은 평균 

2,370억 원 규모로 시장 전체 실적 대비 평균 1.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매출* 대비 해외 매출** 비율은 약 1%대에 머물러 있어, 

업계의 해외 진출 시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전체 매출: ˈ14년(13조6,117억 원)에서 ˈ23년(19조 5,884억 원)으로 연평균 4.1% 상승하고 있음

** 해외 매출: ˈ14년(2,576억 원)에서 ˈ23년(2,339억 원)으로 연평균 1.1% 감소하고 있음

특히, 해외 매출은 2017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황, 코로나19, 전쟁 등 대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해외 

매출 
2,576 2,343 2,519 3,023 2,339 2,058 2,266 2,278 1,963 2,339 2,370

비율 1.89 1.74 1.93 2.11 1.65 1.34 1.36 1.30 1.06 1.19 1.60

전체 

매출
136,117 134,768 130,508 143,326 141,962 153,069 167,085 175,776 185,027 195,884 156,352

<표 1> 해외진출 매출액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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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림 1] 전체 매출 대비 해외 매출의 비중

나. 진출 업체 수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업체 규모는 평균 162개사(ˈ14년~ˈ23년)로 

시장 전체 공사업체 대비 1.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업체수* 

대비 진출 업체수** 비율 역시 1%대에 머물러 있다.

 * 전체 업체수: ˈ14년(8,295개)에서 ˈ23년(11,084개)으로 연평균 3.3% 증가하고 있음

** 진출 업체수: ˈ14년(203개)에서 ˈ23년(140개)으로 연평균 4.0% 감소하고 있음

2019년 이후 해외진출 업체수가 급감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진출 환경이나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며, 점차 회복하면서 

해외진출 업체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전체 업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외진출 업체수는 감소하고 있어,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 조성 

등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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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진출 

업체수 
203 179 174 186 191 180 117 119 140 140 162

비율 2.45 2.05 1.90 1.95 1.92 1.74 1.08 1.04 1.30 1.26 1.7

전체 

업체수
8,295 8,733 9,151 9,558 9,947 10,316 10,834 11,454 10,739 11,084 10,011

<표 2> 해외진출 업체수 및 비율

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림 2] 전체 업체 수 대비 해외진출 업체 수의 비중

다. 평균 실적

평균 매출액은 당해 해외진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매출액을 해외 

진출 업체 수로 나눈 값이며, 평균 14.2억 원(ˈ14년~ˈ23년), 평균 수주

건은 4.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 19.4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2022년에는 14억 원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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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평균 

매출액
12.7 13.1 14.5 16.3 12.2 11.4 19.4 19.1 14.0 16.7 14.2

평균 

수주건수
5.2 5.6 5.0 4.6 4.7 4.2 5.7 3.6 3.7 4.8 4.7

<표 3> 업체당 평균 해외실적 및 수주 건수

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림 3] 업체당 평균 해외진출 실적 및 수주 건수 추이

라. 수주 건당 업체 평균 실적

연도별 해외진출 실적은 평균 735.6건(ˈ14년~ˈ23년)으로, 이는 전체 

공사업체 대비 0.08건7)이 해외실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에 

1,05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나타났고, 2022년

부터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내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7) 해외진출 실적 규모가 작아, 시장의 공사업체 해외진출 경험이 0.09건에 불과하여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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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수주 건수 1,059 1,007 868 855 894 757 666 424 523 666 735.6

업체당 평균 

수주 건수
0.13 0.12 0.09 0.09 0.09 0.07 0.06 0.04 0.05 0.06 0.08

<표 4> 해외 공사 수주 건수

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림 4] 해외 공사 수주 건수 및 비율 추이

2. 대륙별 현황

대륙별 해외 진출 실적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ˈ14년~ˈ23년) 아시아

(67.9%), 중동(9.3%), 아메리카(8.0%), 유럽(7.4%), 아프리카(7.0%), 

오세아니아(0.4%)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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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실적의 약 60%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서 창출된 것으로서, 

타 대륙으로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해 보인다.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아시아 68.0 70.7 61.9 69.2 71.9 67.9 76.4 56.2 76.9 60.3 67.9

아메리카 7.5 7.8 10.8 5.3 7.8 6.5 4.6 9.1 6.1 14.2 8.0

아프리카 5.7 5.1 13.7 9.8 8.7 6.3 5.4 7.3 3.8 3.7 7.0

오세아니아 0.9 0.6 0.5 0.8 0.6 0.8 0.0 0.0 0.0 0.0 0.4

유럽 6.8 5.9 3.1 5.1 2.6 6.5 5.6 15.8 5.7 16.9 7.4

중동 11.1 9.8 9.9 9.8 8.4 12.0 8.0 11.6 7.5 4.9 9.3

<표 5> 대륙별 해외진출 실적

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림 5] 대륙별 해외진출 실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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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현황

국가별 해외진출 상황을 살펴보면(ˈ19년~ˈ23년), 주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몽골 등 아시아권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중국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외진출 실적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보통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ˈ23년도 2위로 급상승하였다. 유럽에서는 헝가리, 폴란드 등에 진출하고 

있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는 대체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외에 

일본은 ˈ19년까지 상위권에 있었지만 이후에는 사라지는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단위: %)

순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 실적 국가 실적 국가 실적 국가 실적 국가 실적

1 중국 29.0 중국 36.3 중국 18.8 중국 21.2 중국 16.9

2 베트남 10.2 베트남 24.2 베트남 8.5 인도 10.8 미국 10.9

3
인도

네시아
7.8 인도 4.4

인도
네시아

7.9
방글

라데시
8.0 헝가리 9.7

4 일본 4.2 헝가리 3.2 헝가리 7.9 베트남 8.0
인도

네시아
8.2

5 필리핀 3.4 미국 3.0 미국 5.8
인도

네시아
5.7 베트남 7.1

6 미국 2.9
아랍에미
레이트

3.0
우즈베
키스탄

4.9 미국 3.8
방글

라데시
5.6

7
우즈베
키스탄

2.6
인도

네시아
2.8 폴란드 4.3

우즈베
키스탄

3.8 필리핀 4.9

8 인도 2.6
우즈베
키스탄

2.2
방글

라데시
3.3 필리핀 3.8 몽골 4.5

9
아랍에미
레이트

2.6 오만 1.8 필리핀 2.1 몽골 3.3 라오스 3.0

10 카타르 2.3 르완다 1.4
사우디, 

아랍,오만
2.1

아랍에미
레이트

3.3 오만 3.0

<표 6> 국가별 해외진출 실적(상위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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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개국(ˈ19년~ˈ23년 평균) 해외진출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17.5%), 

베트남(8.3%), 인도네시아(4.6%), 미국(3.8%), 인도(2.6%)순으로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 진출하였으며, 그 외 미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림 6] 국가별 해외진출 실적 비율(상위 5개국)

4. 공종별 현황

가. 공종별 공사건수

최근 10년간(ˈ14년~ˈ23년) 정보통신공사업 17개 주요 공종8) 중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의 공사 건수는 연평균 216건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공항·항만통신설비

공사, 정보망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

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

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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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공종별 ˈ14년 점유율 ˈ23년 점유율 연평균 점유율

통신선로공사 4.1 5.3 5.8

구내통신설비공사 5.9 3.2 6.1

이동통신설비공사 0.9 2.6 2.0

방송국설비공사 33.5 1.7 5.2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15.7 28.2 29.3

정보망설비공사 5.9 10.2 9.0

정보매체설비공사 0.4 1.8 1.8

공항,항만통신설비공사 16.1 1.1 11.5

유지보수공사 1.6 8.3 4.3

선박의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14.4 31.1 20.8

<표 7> 공종별 공사건수 점유율(상위 10개 공종)

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림 7] 공종별 공사건수 점유율 비율(상위 10개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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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종별 공사실적액

최근 10년간(ˈ14년~ˈ23년)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의 연평균 해외진출 

실적액은 622억 원 수준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선로

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ˈ14년 기준 전체 실적액이 전무하던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는 ˈ23년 

14.3%로 크게 상승하였고, 위성통신설비공사도 ˈ14년 0.1%에서 ˈ23년 

7.6%로 상승 추세에 있다. 반면 정보망설비공사는 ˈ14년 17.6%에서 ˈ23년 

8.3%로 두 배 이상 감소하였고, 통신선로공사 역시 30.6%에서 21.9%로 

다소 감소하였다.

(단위: %)

공종별 ˈ14년 점유율 ˈ23년 점유율 연평균 점유율

통신선로공사 30.6 21.9 25.0

구내통신설비공사 6.4 4.2 6.1

위성통신설비공사 0.1 7.6 7.8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21.7 29.5 25.9

정보망설비공사 17.6 8.3 11.4

정보매체설비공사 3.9 0.5 2.4

공항,항만통신설비공사 1.3 2.3 3.5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0.0 14.3 4.2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0.6 2.3 2.1

선박의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6.6 4.3 4.8

<표 8> 공종별 공사실적액 점유율(상위 10개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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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림 8] 공종별 공사실적액 점유율 비율(상위 10개 공종)

5. 겸업 현황

해외 진출한 업체의 정보통신공사 전문업과 겸업 비율(ˈ19년~ˈ23년 연평균 

기준)의 경우, 정보통신공사 전문업(64.9%), 겸업(35.1%)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림 9] 전문업과 겸업 해외진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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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전문업과 겸업 해외진출 건수 추이(ˈ19년~ˈ23년)를 살펴

보면,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겸업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림 10] 전문업과 겸업 해외진출 건수 추이

반면, 정보통신공사 전문업과 겸업 해외진출 실적 추이(ˈ19년~ˈ23년 기준)를 

살펴보면, 겸업이 정보통신공사 전문업보다 높은 실적을 보이다 ˈ22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림 11] 전문업과 겸업 해외진출 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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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은 연평균 

상승하고 있지만 해외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해외진출은 전체 시장 규모 대비 1%에 머물러 있어 해외 진출 시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전체 업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진출 

하는 업체수는 감소하고 있어,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 조성 등 

현실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해외진출 공사업체의 실적, 건수 모두 크게 감소한 

후 점차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과거만큼 미칠 수 있을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진출 대륙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대륙별 

해외 진출 비중의 평균값은 아시아(67.9%), 중동(9.3%), 아메리카(8.0%), 

유럽(7.4%), 아프리카(7.0%), 오세아니아(0.4%)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진출 비중이 매우 높고, 타 대륙 진출 비중이 작으므로 타 대륙으로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진출 국가별 현황 역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로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국가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시장 분석·검토 등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해외진출 경험을 시장에 공유하여 더 많은 업체들이 해외진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외진출 공사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5개 공종(연평균 기준)은 

구내통신설비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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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로 나타나 전체 

건수의 76.7%를 차지하고 있다. 공사실적액 상위 5개 공종(연평균 

기준)은 통신선로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정보

망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로 나타났으며, 전체 실적액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진출 겸업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의 해외진출 

건수가 겸업 건수보다 많았지만, 해외진출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겸업 

실적이 정보통신공사 전문업 실적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건수는 많지만, 단가가 낮은 공사를 주로 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정보

통신공사 전문업이 건수 대비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분석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의 글로벌 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활동을 통해 해외 수주 실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현황을 파악·분석(타 산업 비교 등)하여 

미래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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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컴퓨팅 동향 및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방향

디지털서비스안전관제센터 최혜지 선임연구원

hjchoi@kici.re.kr

Ⅰ. 서론

1. 엣지 컴퓨팅의 등장 배경

현대 사회는 컴퓨터, 스마트폰, 센서 등 수십억 개의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쏟아내는 초연결 시대이다. 이 기기들이 

생성하는 대용량 데이터는 인터넷과 클라우드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

케이션으로 전송된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로 인해 중앙 

서버에서 처리하려는 기존 클라우드 모델은 <표 1>과 같이 속도와 네트워크 

대역폭 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표 1> 클라우드의 한계점1)

한계점 설명
지연시간 문제 원거리 서버와의 거리로 인한 통신 지연 발생

네트워크 대역폭 한계
급증하는 데이터 처리량으로 인한 네트워크 및 서버 

부하 가중

보안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발생 가능성 증가

운영 비용 증가 데이터 전송 및 처리에 따른 높은 운영 비용 발생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재구성, 구글 클라우드 홈페이지

1) 구글클라우드 홈페이지, https://cloud.google.com/

[Issue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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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게이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ˈ25년에는 1,500억개 이상의 기기가 

상호 연결되어 175ZB(제타바이트)2) 이상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

한다3).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경우 응답 속도 지연 

및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한계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엣지 컴퓨팅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엣지 컴퓨팅이란

엣지 컴퓨팅이란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중앙 처리 시스템

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과 트래픽 과부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다. 

 

[그림 1]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의 차이점4)

 자료: 초연결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른‘엣지 컴퓨팅’,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2021)

2) 1ZB(제타바이트) = 10억TB(테라바이트)

3) "2025년 세계 데이터 생성 175ZB... 엣지 컴퓨팅이 큰 기회", 지디넷코리아

4) "초연결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른 ‘엣지 컴퓨팅’",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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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단말 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같은 중앙 집중식 

데이터센터로 보내지 않고 수집한 장비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근거리에 

위치한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사용자의 디바이스 근처,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서 컴퓨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처리 환경에만 제한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네트워크 

말단부까지 확장한 개념이다5).

Ⅱ. 엣지 컴퓨팅 국내외 시장 및 기업 동향

 

1. 엣지 컴퓨팅 해외 시장 및 기업 동향

가. 엣지 컴퓨팅 해외 시장 동향6)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엣지 컴퓨팅의 성장은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ˈ23년 164.5억 달러에서 ˈ30년 약 1,559억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CAGR)은 36.9% 수준이다. 엣지 컴퓨팅 시장은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3가지로 구분된다. 초기에는 하드웨어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는데 이는 엣지 컴퓨팅 인프라의 기반인 하드웨어의 개발과 

도입이 선행되어야 원활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성장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6)“Edge Computing Market Size & Trends”,Grand View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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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엣지 컴퓨팅 해외 시장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2020-2030)

자료 : Edge Computing Market Size & Trends, Grand View Research(2022)

 

나. 엣지 컴퓨팅 해외 기업 동향

엣지 컴퓨팅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기업들 또한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고 있다. 

<표 2> 주요 국가별 엣지 컴퓨팅 기업 동향

구분 설명

미국

AWS

ㅇ AWS Wavelength[12]

- 엣지 컴퓨팅을 위한 인프라 솔루션으로 AWS의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5G 네트워크를 

엣지에 배치함으로써 초저지연 애플리케이션 구현

- 주요 도시(예: 로스앤젤레스, 휴스턴)에 Local Zones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의료 영상 처리 및 실시간 게임 지원



····················································································· 엣지 컴퓨팅 동향 및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방향 / 37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재구성, 각 사 홈페이지

구분 설명

미국

Microsoft

ㅇ Microsoft Azure[22]

- IoT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엣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네트워크 지연을 줄이고 중앙 데이터센터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최소화

- 이 기술은 물류, 소매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독일

SIEMENS

ㅇ Industrial Edge[26]

- 산업 자동화를 위한 엣지 컴퓨팅 플랫폼으로 엣지 디바이스, 

엣지 애플리케이션, 중앙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

-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에너지 

효율성 20% 이상 향상

중국

HUAWEI

ㅇ Atlas 500 AI Edge Station[16]

- 소형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로, CPU와 GPU를 탑재하여 

복잡한 AI 연산과 데이터 처리를 엣지에서 수행 가능

하도록 설계

- 스마트 제조, 스마트 시티, 의료AI, 스마트 리테일 등 활용

일본

NTT

ㅇ NTT Docomo의 Edge cloud service[24]

- 5G 기반의 Docomo Open Innovation Cloud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 팩토리 실시간 데이터 처리 지원

- 대용량 영상 스트림을 클라우드 컴퓨터에 전송하지 않고 

현장에 위치한 Edge AI Box에서 영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만 중앙 클라우드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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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엣지 컴퓨팅 국내 시장 및 기업 동향

가. 엣지 컴퓨팅 국내 시장 동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엣지 컴퓨팅 시장은 ˈ21년 약 

6,641억 원에서 ˈ26년에는 약 1조 6,595억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 20.1%로 예상된다7). 특히 엣지 컴퓨팅 기술과 

협업점이 많은 5G, IoT, AI 등 차세대 기술과의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디지털 전환에 필수 요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ˈ22년 기준 우리나라는 776건의 엣지 컴퓨팅 

특허를 출원하여 글로벌 4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출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글로벌 2위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에서 엣지 컴퓨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8).

 

[그림 3] 엣지 컴퓨팅 국내 시장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2021-2026)[10]

자료 : ASTI MARKET Insight 247:엣지 컴퓨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24)

7) “ASTI Market Insight 247: 엣지 컴퓨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 “비대해지는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이 해결한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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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엣지 컴퓨팅 시장은 디지털 뉴딜 정책9)과 같은 정부 주도의 

공공 부문 기술 도입과 맞물려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산업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엣지 컴퓨팅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나. 엣지 컴퓨팅 국내 기업 동향

국내 시장은 주로 통신사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10) 플랫폼 보급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에 엣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장비 및 솔루션 부문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일부 참여하며 

특화된 엣지 솔루션과 소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참여는 대기업 생태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표 3> 엣지 컴퓨팅 국내 기업 동향

9)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은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ˈ25년까지 

총 49조원 이상 투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임, 엣지 컴퓨팅은 이 정책의 

주요 기술로 스마트 팩토리, 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자율주행, 드론 등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됨[9]

10) MEC이란 Mobile Edge Computing 또는 Multi-access Edge Computing의 약어로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LTE 및 5G) 또는 멀티 네트워크 환경(WiFi, 유선 네트워크, 위성 네트워크 

등)에서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기술을 의미함[13]

구분 설명

SKTelecom

ㅇSKT 5GX MEC[27] 

- 고객 단말과 가장 가까운 sk텔레콤 5G 네트워크 인프라 

내부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여 초광대역, 초저지연·보안 

민감형 서비스 출시(2022.03.)

- 자율주행, 실시간 영상분석, VR/AR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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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재구성, 각사 홈페이지

구분 설명

KT

ㅇ 5G IT 엣지 클라우드 구축[20][5]

-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8개 도시에 통신센터 구축

(2019.03.)을 완료하고 2024년 말까지 위성 기반 이동형 5G 

특화망 및 MEC 상용화 추진(~2025)

LG U+

ㅇ 5G MEC 플랫폼(Mobile Edge Computing)[4][6]

- 5G MEC 생태계 구축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해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2020.09.)[16] 및 6G 시대 위성과 엣지 컴퓨팅을 결합한 

위성 데이터 센터 구축 전망(2024.10.)

- 자율주행차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한 선행차량 영상 전송 

서비스에 MEC 기술 적용 완료(2023.10.), 5G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서비스에 엣지 컴퓨팅 기술 적용 예정

삼성SDS

ㅇ Cello Square[2]

- 디지털 물류 서비스인 ‘첼로스퀘어’를 통해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물류 최적화 시스템 제공

-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화물 추적 

데이터를 소스와 가까운 곳에서 처리 

LG CNS

ㅇ Factova[21]

- 사람, 시스템, 설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는 지능형 공장 구현

- 공장 내 IoT 센서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엣지에서 바로 

분석하여 네트워크 지연 없이 공정 상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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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엣지 컴퓨팅 적용 사례

1.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에는 도로 상황, 차량 흐름, 방향, 기상 조건 등을 감지하기 

위한 LiDAR, 레이더, 카메라와 같은 수많은 센서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 센서들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인텔(2016)11)

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한 대가 하루에 약 4TB를 생성한다고 말한다. 

특히, 카메라는 초당 20-60MB, LIDAR는 초당 10-70MB의 데이터를 생성

하며,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주행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안전과 직결된 위험 상황을 피하고자 신속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차량 내부에서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엣지 컴퓨팅 기술이 

활용되며 이는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앞차와의 거리 유지, 

돌발 상황 대응, 주행 안전성 확보 등을 지원한다. 

[그림 4]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개념도

자료 : A Survey of Security Architectures for Edge Computing-Based IoT, IoT(2022)

11)“Data is the New Oil in the Future of Automated Driving.”, 7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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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다양한 센서(온도, 습도, 기계 작동 상태) 및 기계

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작은 

환경 변화에도 생산 효율과 제품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를 대표하는 사례로, 100만 개 

이상의 IoT 센서를 통해 각종 설비에서 하루 약 45TB의 데이터를 수집

하며, 이를 활용해 공정을 관리한다12).

엣지 컴퓨팅은 이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공장 내부에서 처리함으로써 

중앙 서버로의 데이터 전송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실시간 고장 예측과 예방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설비 

생산성을 높이고 고장으로 인한 비용을 줄여 스마트 팩토리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그림 5] 엣지 컴퓨팅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조도

자료 :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사설/프라이빗 5G 및 엣지 컴퓨팅, ALOOH 홈페이지

12) 생산성 1% 높이면 1,500억 절감,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확산 박차”, IVIEW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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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론

드론은 비행 중에 지속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미지, 

비디오, 센서 정보 등 대용량 정보를 처리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미 공군은 하루에 약 1,600시간 분량의 70TB에 이르는 영상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13).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해 처리하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드론 현장에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다. 이는 농업 분야에서 병해충을 신속히 탐지하거나 운송 

분야에서 최적 경로를 설정하고, 재난 구조 시 실시간 상황 파악을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기술이다.

[그림 6] 엣지 컴퓨팅 기반 드론 구성도

자료 : Optimizing AoI in IoT Networks: UAV-Assisted Data Processing Framework

Integrating Cloud–Edge Computing, Drones(2023)

13)“Optimizing AoI in IoT Networks: UAV-Assisted Data Processing Framework 

Integrating Cloud–Edge Computing”, Mingfang Ma and Zhengming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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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엣지 컴퓨팅의 한계점과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방향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여 초저지연성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활용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장비와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하며 다수의 엣지 노드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산업계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14) 모델을 통해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유연하게 제공하고 있어, 

중앙 집중형 데이터센터 구축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엣지 컴퓨팅의 

특성상 데이터가 생성되는 근접 지역에서의 처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데이터센터(소규모 로컬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도화된 네트워크 기반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구축은 엣지 컴퓨팅 환경을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구축과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해 엣지 컴퓨팅 기술 도입의 촉진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14)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란 IaaS는 사용자가 필요한 컴퓨팅 자원(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화된 형태로 제공함. 사용자는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대여 형태로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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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구축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축소판으로, 서버, 스토

리지, 네트워크 장비, 냉각 및 전력 공급 시스템이 하나의 소형 모듈로 

통합된 형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구조는 설치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별 

맞춤형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강점을 지닌다. 특히,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는 

<표 4>와 같이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 지연을 줄이고 실시간 

응답성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표 4> 마이크로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비교

마이크로 데이터센터15) 비교항목 대규모 데이터센터16)

1~5의 랙 규모 규모 수천대의 서버, 대규모 설비

데이터 생성지 근처(엣지) 위치 중앙집중식 위치
저지연 데이터 처리,

지역 데이터 처리
주요목적

대규모 데이터 처리,

중앙 집중식 분석
빠른 설치(사전 제작형 모듈) 설치시간 설치에 수개월 소요

저전력 하드웨어 사용,

지역별 맞춤형 냉각 시스템

에너지

효율성

대규모 에너지 소비,

표준화된 냉각 시스템
분산된 환경으로 개별 

디바이스 보안 필요
보안 관리 중앙 집중형 보안 관리

로컬 관리 또는 원격 관리 운영 관리 전문적인 관리팀 필요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재구성, savills(2024)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다년간 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견고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크다.

15) “이슈로 부상한 마이크로 데이터센터(MDC)…핵심은 ‘가용성과 확장성’”,IT비즈뉴스

16)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savill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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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이 분야가 엣지 컴퓨팅 분야를 포함한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는 

분산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지원하여 대규모 중앙 데이터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실시간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2. 네트워크 고도화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는 고성능 네트

워크와 안정성이 핵심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공사업계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고성능 광전송 장비와 지능형 네트워크 관리 기술의 도입은 

엣지 노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산업에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분산 환경에서는 개별 노드가 다양한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로컬 관리와 원격 관리를 

포함한 통합적인 보안 관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엣지 컴퓨팅 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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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데이터센터 인증제도를 활용한 

통신재난관리 방안

디지털서비스안전관리실 임규민 연구원

lkm@kici.re.kr

Ⅰ. 개요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비교적 저렴한 산업전기 요금 등 요인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의 ‘코리아 데이터

센터 마켓 2024~2027’에 의하면, 2000년 52개에 불과했던 국내 데이터

센터는 2023년 153개까지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장 규모 또한 2018년 약 2.42조에서 2023년 

4.29조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림 1] 국내 데이터센터 시설 증감(좌) 및 시장규모(우) 현황

국내 데이터센터 시설 증감 현황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시장규모 현황

자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코리아 데이터센터 마켓 2024~2027

[Issue 24-16]



 50 / KICI Report ···················································································································································

최근 데이터센터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더욱 안정적인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대비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근거하여 집적정보

통신시설(데이터센터) 대상 ‘보호지침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을 통해 정부 주도하에 통신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경우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민간기관(Uptime Institute, ANSI/TIA 등)의 표준을 자율적

으로 채택하여 준수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데이터센터 표준과 국내 

보호지침 이행점검에서 요구하는 주요 항목은 일부 공통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해외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표준과 보호지침 이행점검을 비교·분석하여, 해외 데이터센터 인증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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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데이터센터 통신재난관리 의무 현황

 1. 집적정보통신시설 재난관리 의무 관련 법제

우리나라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방발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집적

정보통신시설의 통신재난관리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다. 방발법은 방송

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진흥, 기술기준,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환경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발법 제35조5항에 근거하여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는 재난·재해 및 물리적·

기능적 등의 방송통신재난을 예방하고, 이를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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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 의무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

(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18. 12. 24., 2023. 1. 3.>

<중략>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여기서 말하는 주요통신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3항에 근거하여 

① 전산실 바닥면적 22,500 이상 혹은 수전설비 용량 40MW 이상이면서 

②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표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3. 7. 3.>

<중략>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7. 3.>

1.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제곱
미터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일 것

2.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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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타인 혹은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표 3>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집적정보통신시설의 통신재난관리 의무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

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1. 3.>

1.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
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2.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
관리하는 자

<중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사항에서 제외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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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란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의해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또한 동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의해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이 경우 ①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 

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③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등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표 4>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의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3. 7. 3.>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자

가.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것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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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재난관리를 위한 주요 항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적정보통신시설은 방발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통신재난관리 의무를 지니고 있다. 먼저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들은 모두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보호지침 

이행점검을 통해 통신재난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통신사업자1)는 

방발법에 근거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통신재난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의해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이행점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024-19호)’내 ‘보호

조치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총 27개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세부기준은 크게 ①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② 관리적 

보호조치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목표는 ㉮ 접근

제어 및 감시, ㉯ 가용성·㉰ 방호성·㉱ 방재성 확보에 있으며, 관리적 

보호조치의 목표는 ㉲ 보호관리 체계화에 있다.

1) ① 전산실 바닥면적 22,500 이상 혹은 수전설비 용량 40MW 이상이면서 

②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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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세부기준 주요 항목

한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 대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2) 본 고는 보호조치 

세부기준과 해외 데이터센터 인증제도의 주요 항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법상 명시되어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데이터센터’로 통일 표기하여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목표 목표 항목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제어 

및 감시

1. BMS
2. 구역별 전원관리
3. 전력 이중화
4. 출입통제장치
5. 출입기록
6.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 보호
7. 중앙감시실
8. CCTV
9. 경보 및 비상정지장치

㉯ 가용성

10. 전력 및 관련 설비 보호
11. 무정전전원 장치(UPS)
12. 축전지설비
13. 자가발전설비
14. 수변전설비
15. 접지시설
16. 항온항습기
17. 비상조명 및 유도등 설비

㉰ 방호성
18. 벽면의 구성
19. 유리창문설비

㉱ 방재성

20. 하중안전성
21. 소방시설
22. 건축자재
23. 수해방지

관리적 

보호조치

㉲ 

보호관리 

체계화

24. 상근경비원
25. 전문기술자
26. 관리책임자
27.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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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데이터센터 인증 제도 현황

 1. Uptime Institute – Tier Standard

 가. 개요

해외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센터 인증제도로는 Uptime Institute의 

Tier 인증제도가 있다. Uptime Institute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민간데이터센터 등급 인증기관으로, 데이터센터의 가용성, 안전성, 

유지보수성 등 데이터센터 성능에 대한 표준을 제공한다. 뉴욕 본사를 

비롯한 약 10개국 지역사무소를 통해 데이터센터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나아가 데이터센터 운영·실무자를 대상 교육 프로그램3), 데이터센터 

관련 연구보고서(연차별)4) 및 이슈·통계보고서,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 데이터센터 감시 및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데이터센터 위험 감시 평가(Data Center Risk Assessment, DCRA)’, 

자원의 과도한 투입을 줄이고, 자산의 수명을 연장하는 등 혁신적인 인프라 

관리를 인증하는 ‘IT 효율 평가(Efficient IT Assessment Stamp, EIT)’, 

현재 운영중인 데이터센터에 대해 설계 인증과 관계없이 사전에 핵심 

도면과 자료만을 리뷰하여 전기·기계 등 각 요소별 Tier 등급과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는 ‘Tier 갭 분석(Tier Gap Analysis, TGA)’, 센터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평가하여 무중단 가동 및 리스크의 최소화를 목표로 

현재 시설의 인프라와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M&O인증(Management 

& Operation Stamp)’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공인 티어 디자이너(ATD), 공인 티어 전문가(ATS), 공인 운영자 전문가(AOS) 등

4) (연차보고서) 연간 정전분석, 글로벌 데이터센터 설문조사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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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ptime Institute 주요 제공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센터 설계 자격(ATD) 데이터센터 기술 자격(ATS) 데이터센터 관리자 교육(AOS)

연구 및 보고서

EIT 인증 M&O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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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인증을 희망하는 각 데이터센터들은 Uptime Institute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인증 대행기관5)을 통해 인증 및 등급 확인절차를 

진행한다. Uptime 인증은 데이터센터의 설계, 구축, 영 3가지 영역을 

구분하여 인증을 제공한다. 설계 부분 인증(Tier Certification of 

Design Documents, TCDD)은 데이터센터가 목표한 Tier 기준(목표 가동

시간)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인증한다. 구축부문 인증

(Tier Certification of Constructed Facility, TCCF)은 데이터센터의 

모든 인프라가 제출·승인된 설계에 따라 구축됐는지를 평가하며, 운영 

부문 인증(Tier Certification of Operational Sustainability, TCOS)은 설계·

구축 인증이 완료된 데이터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 6> Uptime Institute Tier 인증 유형별 주요 내용

구분 설계인증(TCDD) 구축인증(TCCF) 운영지속성 인증(TCOS)

수행조건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인증 취득 조건
Level 4, 5 T&C 수행 후

구축 인증 취득 이후
6개월 경과

수
행 
주
체

Tier 
전문가

 - Tier 관련 설계 지원
 - 용량 검토 및 문서 

취합

 - 센터 이중화 시험 
준비/진행

 - 제조·시공사 현장 시험 검증

 - 사전 운영 절차 및 
조직, 입지 평가

 - 절차 등 개선안 공동작업

Uptime 
Institute

 - 1·2차 리뷰
 - Tier 설계인증 공문

 - 1·2차 리뷰
 - Tier 설계인증 공문

 - 고객 운영절차, 조직 등 
1차 리뷰

 - 센터 방문 절차 리뷰 및 
인터뷰

단계별 
주요주체

설계회사 :
Tier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설계 완성

고객 설비운영팀 : 
이중화 요소 및 제반 
운영 방법 숙지 및 실행

고객 설비운영팀 : 운영 
절차 제작 및 숙지, 운용 

기록
수행기한 5~12개월 3~6개월 4~12개월

효과
무중단 유지보수 및 

이중화 설계 신뢰성 확보

이중화 및 무중단 
유지보수 현장 시험으로 

신뢰성 최종 검증

Best Practice 절차, 
조직 구현으로 운영 

리스크 최소화

자료: Critical Facility Service

5) (국내) ETLink, ㈜크리티컬퍼실리티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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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ier 인증시설 현황

현재 전 세계 약 118개국 이상에서 약 3,500개 이상 데이터센터에서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1월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 Uptime 

Institute의 인증을 받은 시설은 총 10개로 나타난다.

 

[그림 3] 해외 Tier 인증 데이터센터 분포도 

자료: Uptime Institute

<표 7> 국내 데이터센터 인증 현황(2024년 11월 기준)

사업자명 시설명 지역 인증 유형

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 ITC 부산 TCDD Tier Ⅲ 인증

LGU+ 평촌 데이터센터 경기 TCDD Tier Ⅲ 인증

NH금융그룹 NH ICT 데이터센터 경기 TCDD Tier Ⅲ 인증

SKB 서울#3 서울 TCDD Tier Ⅲ 인증

산업은행 산업은행 IT센터 경기 TCDD Tier Ⅲ 인증

삼성SDS ICT 수원센터 경기 TCDD Tier Ⅲ 인증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 서울 M&O 승인 

한국사회신용협동조합연합 MG IT 센터 서울 TCDD Tier Ⅲ 인증

한국전력
한국전력 나주 

통합ICT센터
전남

TCDD Tier Ⅲ 인증

TCCF Tier Ⅲ 인증

현대오토에버 파주 데이터센터 경기 TCDD Tier Ⅲ 인증

자료: Uptim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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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Tier 단계별 요구조건

Uptime Institute의 Tier Standard는 크게 Ⅰ~Ⅳ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TierⅠ 단계는 전력·기계의 단일계통(N)으로 구성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데이터센터 등급이며, 예비장비 없이 필요한 용량만큼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는 주로 소규모 조직 혹은 비즈니스 연속성이 덜 

중요한 시설에 적합하다. TierⅡ 단계는 TierⅠ 시설 대비 예비 설비를 

확보하여 주요 구성요소의 고장 시 일부 복구 가능하나, 전력의 단일 

분배경로로 인해 장애 발생시 중단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로 정전이 

비교적 빈번한 지역 및 조직에서 채택한다. TierⅢ 단계는 전력·기계의 

다중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 발생시 IT 설비운용의 중단 없이 

복구 가능한 등급이다. Tier Ⅰ·Ⅱ와 달리 전력의 상시 분배경로 및 

예비경로를 갖추고 있으며, 중요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센터들이 주로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Tier Ⅳ 등급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기계가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에 완전이중화(2N)를 

이루고 있다. 특정 설비에서 장애가 발생하여도 이중화된 동일 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중요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 가능한 가장 높은 

데이터센터 등급이다. 데이터센터 중 가장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통상 금융 혹은 국가안보 시스템 등에 

활용하고 있다.

Tier Ⅰ~ Ⅳ 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평가 항목들은 크게 시스템 예비

구성, 공급경로(전기·기계), 물리적인 구획 분리 여부, 무정전 유지보수 

여부, 연속 냉방, 내결함성(Fault Tolerance), 단일 장애 지원(Single 

Point of Failure), 연간 IT 고장시간, 가용성(%) 등이 있다. 최종 

Tier 등급은 각 항목별 최소 Tier 등급·항목별 세부 충족 요건을 만족

해야 하며, 이는 <표 8>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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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Uptime Institute – Tier 인증 주요 항목

Tier 요건 Tier Ⅰ Tier Ⅱ Tier Ⅲ Tier Ⅳ
시스템 예비 구성 N N+1 N+1, 2N 2N

공급 경로

(전기/기계)
단일 단일 단일 + 예비 상시 이중화

물리적 구획 

분리
X X X O

무정전 유지보수 X X O O

연속 냉방
X

(부하밀도 의존)

X

(부하밀도 의존)

X

(부하밀도 의존)

O

(Class A*)
운영인력 배치 X 1교대 1교대 이상 24시간 상시

내결함성

(Fault Tolerance)
없음 제한적 내결함성

장애 발생 시 

서비스 가능

완전한 내결함성

(모든 장애에 대해 

서비스 중단 없음)
단일 장애 지점 

(Single Point of 

Failure)

다수+인적에러 다수+인적에러 다수+인적에러 없음+화재,EPO

연간 IT 고장시간 22.8시간 22.0시간 1.6시간 26.3분
가용성(%) 99.671% 99.749% 99.982% 99.995%

  

   * Class A : 중복성, 고가용성, 동지 유지보수성 등을 갖추어 장애 허용성을 지닌 등급

자료: Uptime Institute, Critical Facility Service

특히 시스템 예비구성 항목은 Tier Ⅰ~ Ⅳ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Tier Ⅰ 시설은 단일(N) 시스템 구성임에 따라 장애 발생 시 

예비설비가 부재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며, Tier Ⅱ 시설의 경우 

단일(N) 시스템 구성에 일부 예비 설비를 추가 보유함에 따라 장애 

발생 시 제한적으로 복구 가능하다. Tier Ⅲ 시설의 경우 부분 이중화 

(N+1) 및 일부 완전이중화(2N) 시스템을 구성함에 따라 장애 발생 시 

예비 시스템을 통해 중단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Tier Ⅳ 시설은 

모든 IT 시스템에 대해 완전이중화(2N)를 이루고 있어 장애 발생에 

따른 서비스 중단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각 Tier별 시스템 

예비구성 구조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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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Uptime Institute – TierⅠ~Ⅳ별 시스템 예비구성 도식

 Tier Ⅰ : N  Tier Ⅱ : N+1

 Tier Ⅲ : N+1, 2N  Tier Ⅳ : 2N

자료: Uptime Institute, Critical Facil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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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설계·운용시 주로 고려되는 요인 중 Tier 인증 취득에 

고려되지 않는 항목 또한 존재한다. Uptime Institute의 Tier 표준은 

특정 요인들에 대해 각 국가 및 데이터센터 환경에 따라 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Tier 인증 시 고려되지 않는 주요 항목 

및 세부 내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Uptime Institute – Tier 등급 인증 관련 평가 비대상 항목

항목 주요 내용

한전 2회선 수전 1회선 수전 가능

사용 전압 정해진 규격 없음

2N·N+1 여부

(Tier Ⅲ~Ⅳ) 시설 내 모든 설비에 대해 

반드시 완전 이중화(2N)를 구비할 필요 없음

(장애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 

발전기, 냉동기 등 일부 시스템 N+1 가능)

이중 마루 하중·높이
높이에 대한 강제 조건이 없으며, 

공조 방식에 따라 없어도 가능

건축 슬라브 하중
 하중에 대한 강제 조건 없고,

고객 서버랙 하중 따라 적정하게 설계 가능
UPS·배터리 유형

및 백업시간

백업타임을 강제하지 않으며,

UPS는 Static·Dynamic 등 관계 없음
 보안장비

(CCTV, Access Control 등)
강제사항 없음

소화 설비 각 국가별 소방 기준에 의함

친환경 구현 수준

LEED, 국내 기준 등 Tier와 무관

(단, 친환경 구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이 

전산센터 인프라에 연결 시 평가)

전산센터 입지
공항 이격 거리, 홍수, 지진 등

항목은 향후 운영지속성 평가(TCOS)에서 고려

자료: Uptime Institute, Critical Facil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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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SI/TIA-942 - Tier Standard

미국국가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및 

통신산업협회(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TIA)에서 발표

하는 ANSI/TIA-942란 데이터센터의 설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 표준이다. 인증 취득 및 등급 부여를 위해선 TIA에서 

인정하는 6개 심사기관6)을 통해 TIA-942의 표준(설계, 시공 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기·기계 등 중심으로 데이터센터를 평가하는 

Uptime Institute의 Tier Standard 대비, ANSI/TIA-942의 Tier 

Standard는 전기·기계에서 나아가 보안, 통신 등 데이터센터 구성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면모를 보인다. 전 세계 약 400개 데이터센터 

시설에서 인증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준공 예정인 

효성&STT GDC 데이터센터에서 최초로 Tier Ⅲ 인증을 받은 바 있다.

ANSI/TIA-942는 시스템 예비 구성, 가용성, 연간 IT 고장시간 등 

주요 항목에 대해 Uptime Institute의 Tier 표준과 공통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며, 통신장비(백본망, 수평케이블링, 라우터 및 스위치 등) 

이중화, 보안(CCTV 설치, 2차 출입통제, 보안시설 등), 소방, 건축 등 

항목을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부적인 평가 항목은 <표 10>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6) Capitolin, Data Center Media LLP, EPI Pte Ltd, EVER ENERGY, Global Data Center 

Engineering, Techna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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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ANSI/TIA-942 – Tier 인증 주요 항목

Tier 요건 Tier Ⅰ Tier Ⅱ Tier Ⅲ Tier Ⅳ

IDC 가용성* 99.671% 99.749% 99.982% 99.995%
연간 장애발생 

시간
28.8시간 미만 22시간 미만 1.6시간 미만 0.4시간 미만

시스템 예비 

구성
N N+1 N+1 2N

냉방 N N+1, 24시 N+1 이상, 24시 N+1 이상, 24시
운영센터 설치 X X O O

보안시설

(로비~전산실)
일반 잠금장치 카드인식

카드인식,

생체인식

카드인식,

생체인식
백본망 이중화 X X O O
수평케이블링**

이중화
X X X 선택사항

라우터 및 

스위치 이중화
X X O O

접속 장비 

이중화
X X O O

2차 출입 통제 X O O O
패치코드 이력 관리

(문서화)
X O O O

지지대 설치 X 바닥지지대 설치
랙/캐비넷 

모두 설치

랙/캐비넷 

모두 설치

바닥 하중 7.2kPa 8.4kPa 12kPa 12kPa

누수·화재 감지, 

스프링클러 등

화재장비

X O O O

CCTV 설치 X X O O
구획화 X X O O

운영인력 배치 X 1교대
24시간 상시 

(주중)
24시간 상시

 * 가용성: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

 ** 수평케이블링: 통신실과 작업영역들을 연결하는 케이블

자료: TIA,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Standard for Data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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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외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주요 항목 비교

해외 데이터센터 Tier Standard와 국내 보호지침 이행점검은 몇 가지 

주요 항목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일부 항목별 세부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해외 Tier 표준과 보호지침상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요 

항목은 <표 11>과 같다.

먼저 시스템 예비구성의 경우 보호지침은 서버에 전원공급이 가능

하도록 N+1 이상의 예비전력 이중화 체계를 갖출 경우 모두 적정으로 

판별하나, 해외 표준에서는 Tier별 N·N+1·2N 구조를 차등적으로 요구

하고 있어 비교적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표준 내 물리적 

구획 항목의 경우, Tier Ⅲ~Ⅳ 시설에 한정하여 시스템·장비의 이중화 

및 분리를 요구하며, 보호지침 또한 완전이중화 시 물리적 분리를 요구

하고 있다. 시설 냉방 항목 또한 Tier Ⅲ~Ⅳ 시설에 한정하여 24시간 

냉각 시스템 구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호지침은 대상 시설 모두 24시간 

온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표준의 경우 Tier 

Ⅲ~Ⅳ 시설에 한정하여 무정전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호지침은 UPS, 

비상발전기, 연료공급 저장시설 등 항목을 통해 점검시설 대상 모두 

무정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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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해외 Tier 표준·보호지침상 주요 공통 항목

이와 대조적으로, Tier 표준 및 보호지침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이 존재한다. 먼저 보호지침, ANSI/TIA-942는 바닥의 하중

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Uptime은 각 시설별로 적정 하중을 자유

롭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UPS의 경우 국외 표준 및 국내 보호지침 

모두 타입(Static/Dynamic 등)을 강제하지 않으나, ANSI/TIA-942는 

부하별 전압을 규정하며, 보호지침은 UPS 백업시간 규정 및 리튬배터리 

이용시설에 대해 배터리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 급속배기장치 설치 등 

Uptime Institute, ANSI/TIA-942
- Tier Standard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시스템 예비 구성 : 단일화(N), 부분 이중화

(N+1), 완전 이중화(2N) 여부에 따라 Tier 산출

전력 이중화 ： 부분 이중화(N+1) 및 완전 이중화

(2N)와 관계없이 시설 환경에 적합한 구성을 활용

물리적 구획 : 각 IT 시스템 및 장비는 모두 

이중화되어야 하며, 각 위치는 물리적으로 분리

전력 이중화 ： 완전 이중화(2N)의 경우 내화구조 

격벽 설치 필수

무정전 유지보수 가능 여부 : Tier Ⅲ~Ⅳ 등

급의 시설에 한정하여 무정전 유지보수 가능 요구

무정전전원장치(UPS) : 무정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 전력을 최소 

15분 이상 공급할 것을 요구

비상발전기 : 3개월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 

전력 공급 가능한 비상발전기 요구

연료공급 저장시설 : 2시간 이상 발전 가능한 

연료공급 저장시설 요구

연속 냉방 : 시설 내 설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24시간 냉각 가능한 장비, 냉각 경로 이중화 요구

항온항습기 : 24시간 적정 온·습도 유지가 가능

한 항온항습기(공조기) 설치

운영인력 배치 : 운영인력의 유무, 1교대 및 24

시간 상시 등 여부에 따라 Tier 산출

상근 경비원 : 24시간 경비 업무를 수행 가능한 

상근 경비원 요구

전문기술자 : 시스템·네트워크·전기 업무를 담당

하는 전문인력 요구

관리책임자 : 보호조치를 계획·감독·통제하는 

관리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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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보호지침, ANSI/TIA-942는 보안 관련 

장치 및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Uptime에서는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소화설비에 대해 Uptime에서는 각 국 소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ANSI/TIA-942 및 보호지침에서는 열·연기감지 

센서 등 화재 대응을 위한 적정 설비를 요구하고 있다.

<표 12> 해외 Tier 표준·보호지침상 차이 항목 비교

항목
Uptime Institute - 

Tier Standard
ANSI/TIA-942 - 
Tier Standard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건축 

슬라브 

하중

하중에 대한 강제 조건 

없고, 고객 서버랙 하중 

따라 설계 가능

Tier별 최소 7.2kPa 및 

12kPa 확보 권장

UPS, 변압기, 배전반, 자가발전설비 

설치 장소 바닥은 최소 500kg/㎡ 

이상 하중에 견디도록 요구

UPS·

배터리 

유형 

및 

백업

시간

백업타임 강제X, UPS는 

Static 및 Dynamic 등 

관계 없음

UPS : 부하 1,440KVA 

미만은 120/208V, 부하 

1,440KVA 이상은 480V 

전압 사용

UPS : Static/Dynamic 등 관계 

없으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

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

을 15분 이상 공급

배터리 : 타입을 강제하진 않으나, 

리튬배터리 활용 시설은 급속

배기장치 등 추가 보호조치

보안

장비
강제사항 없음

일반, 카드인식, 생체

인식 장치에 대해 

Tier별 차등 요구

CCTV : 주요시설 출입구 및 내부

를 상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설치 요구

출입통제장치 : 주요시설 출입구에 

신원확인을 통해 개폐되는 잠금잠치 

설치

출입기록 : 주요시설 2개월, 그 외 

시설 1개월 이상 출입기록 보관

소화 

설비

각 국가별 소방 기준에 

의함

TierⅡ 이상 시설은 

화재·연기(조기)·누수 

감지 시스템 구비

주요시설 열·연기감지 센서, 적정 

소화설비, 방화문, 급속배기장치

(리튬배터리)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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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외 데이터센터 인증제도 활용 방안

현재 보호지침 이행점검 대상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외 

인증제도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지침 이행점검과 해외 데이터센터 

Tier 표준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일부 차이점이 있을 뿐, 유사한 내용에 

대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산업 특성상 시설 개수는 점차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행

점검을 위한 시간적인 비용 또한 증가하여 제도의 효율성이 점차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여 이행점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해외 Tier 인증을 취득한 데이터센터의 경우, 공통 

항목에 한하여 Tier 인증을 준용 및 이행점검시 해당 항목 점검을 면제

하는 등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데이터센터 

인증제도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업 데이터센터의 경우, 

서비스의 연속적인 제공 및 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해 Tier Ⅲ 인증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호지침상 규정하는 주요 항목들은 Tier 

Standard 주요 항목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Tier Ⅳ 등급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한다. 따라서 해외 Tier 

인증제도를 준용하여 Tier Ⅲ 이상의 인증을 취득하는 시설의 경우, 

해외 인증제도와 보호지침상 공통 항목에 대해 이행점검을 면제하는 등

의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보호지침 이행점검이 보다 간소화

되어 통신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데이터

센터의 Tier 인증 취득을 장려함으로써 데이터센터에 대한 입주기관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나아가 데이터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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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최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인터넷·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클라우드 서비스의 중단은 손실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호조치 이행점검상 총 27개 항목 점검을 점검

하여 통신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해외 데이터센터의 경우 Uptime Institute 등 전문 민간기관에서 

부여하는 Tier 등급을 인증받아 통신재난에 대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설비의 중단 없이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데이터센터의 

경우 Tier Ⅲ 이상의 인증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Tier Ⅲ 이상 등급

에서 요구하는 항목은 보호지침상 요구하는 항목과 일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데이터센터 시설 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점검을 

위한 시간적 비용을 절약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외 데이터센터 Tier 표준을 준용하여 Tier Ⅲ 이상의 인증을 

취득한 데이터센터의 경우, 동일 항목에 한정하여 보호지침 이행점검을 

면제하는 등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규제를 위한 시간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검증된 인증제도 취득을 장려함으로써 데이터센터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데이터센터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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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 연구원 제39차 이사회 개최(2024.10.2.)

o 연구원은 2024. 10. 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서울 용산구) 5층 회의실에서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하여 제1호 연구원장 선임(안), 제2호 고문 선임(안), 

제3호 특별공로금 지급(안)의 심의내용을 가지고 제39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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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2・3차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개최 

- 대전・세종・충남도회 대상(2024.10.23.), 제주특별자치도회 대상(2024.11.12.)

o 연구원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대전 유성구) 대회의실(2024.

10. 23.)과 제주특별자치도회(제주 제주시) 대회의실(2024. 11. 12.)에서 각각 정보

통신공사업계 전문가(대전·세종·충남도회 처장 및 운영위원 14명, 제주특별자치도회 

처장 및 운영위원 14명)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시장 및 경영환경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심층면접과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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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3차 정보통신공사 표준설계설명서・공법 실무위원회 개최(2024.10.31.)

o 연구원은 2024.10.31. 한국프레스센터 석류실에서 정보통신공사 표준설계설명서·

공법 업무 추진 방향 설명 및 검토·자문 등을 위한 제3차 정보통신공사 표준설계

설명서·공법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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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정보통신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2024.11.1.)

o 과기정통부는 2024.1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 

및 주요통신사업자,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4년 정보통신사고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전력 

차단을 주요 원인으로 설정,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삼성페이 서비스 중단 상황을 

가정하여 위기대응 현장훈련과 범정부 소통체계를 점검하는 토론훈련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연구원은 통신재난관리 지원기관으로 시나리오 작성, 재난안전

상황실, 삼성SDS 현장 등에 배치되어 안전한국훈련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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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2차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2024.11.5.)

o 연구원은 2024. 11. 5.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상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안) 심의를 위한 제2차 공사비산정기준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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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2차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2024.11.14.)

o 연구원은 2024. 11. 14.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상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안) 심의를 위한 제2차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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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4차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실무위원회 개최(2024.11.15.)

o 연구원은 2024.11.15.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회의실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정 현황보고 및 최종 검토·자문 등을 위한 제4차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실무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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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4차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개선 TF 회의 개최(2024.11.19.)

o 연구원은 2024. 11. 19.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안) 검토를 위한 제4차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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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4차 정보통신공사 표준설계설명서・공법 실무위원회 개최(2024.11.22.)

o 연구원은 2024.11.22. 한국프레스센터 무궁화실에서 정보통신공사 표준설계설명서·

공법 최종 검토 및 자문 등을 위한 제4차 정보통신공사 표준설계설명서·공법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82 / KICI Report ···················································································································································

∎ 2024년도 제3차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2024.11.26.)

o 연구원은 2024. 11. 26.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안) 심의를 위한 제2차 공사비산정기준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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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2차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전문위원회 개최(2024.11.29.)

o 연구원은 2024.11.29.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회의실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정 현황보고 및 최종 검토·자문 등을 위한 제2차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전문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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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제40차 이사회 개최(2024.12.4.)

o 연구원은 2024. 12. 4.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서울 용산구) 13층 회의실에서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하여 제1호 감사 선임(안), 제2호 선출직이사 

보궐 선임(안), 제3호 「직제 및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제4호 「감사

규정」 제정(안)의 심의내용을 가지고 제40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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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3차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2024.12.5.)

o 연구원은 2024. 12. 5.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안) 심의를 위한 제2차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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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2차 정보통신공사 표준설계설명서・공법 전문위원회 개최(2024.12.06.)

o 연구원은 2024.12.06. 한국프레스센터 석류실에서 정보통신공사 표준설계설명서·

공법 최종 검토 및 자문 등을 위한 제2차 정보통신공사 표준설계설명서·공법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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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통신재난관리 워크숍 개최(2024.12.11.)

o 연구원은 2024. 12. 11.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ˈ25년 통신재난관리 방향, 

ˈ24년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사항, 국내외 통신재난 현황 발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주요통신사업자 대상 통신재난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o 특히,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통신재난관리 의무 대상이 기간통신

사업자에서 네이버, 카카오, SK C&C 등 대규모 부가통신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확대된 이후 첫 대규모 행사이며,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난관리 

실무자들이 우수사례 공유, 향후 재난관리 방향 토론 등을 위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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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5차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개선 TF 회의 개최(2024.12.18.)

o 연구원은 2024. 12. 18. 셀스스터디룸(서울 서초구)에서 2025년도 적용 정보통신

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결과 보고를 위한 제5차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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